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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재일교포 1세들의 안식처 '데이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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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1세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서비스센터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도쿄본부 산하 아다찌지부 건물 3층에 자리를 잡은 데이서비스센터. 

  

주식회사 대기 엔젤 핼프가 운영하는 이곳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오거나 직접 일본으로 넘어온 

뒤 현재 고령이 된 재일교포 1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 복지 서비스 사업을 펼치는 곳이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모두 32명이며 이 가운데 제주 출신은 20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인 개호보험이 정한 등급별로 입욕, 식사, 일상 동작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출신인 강흥교 할머니(90)는 “열세 살 때 돈을 벌기 위해 일

본으로 넘어와 양복 다리는 일과 식당일 등을 하면서 평생을 일만 했고, 이렇게 번 돈을 고향으

로 보내 집을 사주기도 했다”며 “일주일에 세 번씩 데이서비스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

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처럼 제주출신을 비롯한 재일교포 1세대들 여생을 보내고 있는 데이서비스센터가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여 주위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데이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곳은 민단 아다찌지부 건물 3층을 월세 70만엔에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 별도로 월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 7월 말까지

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바로 다음 달부터는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데 어떻

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주위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재일교포 2세이면서 데이서비스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고정미씨는 “지금까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재일교포 1세 노인 100여 명의 평화롭게 영면하는데 도움을 줬고, 앞으로 10년이

면 남은 재일교포 1세 노인들도 편안하게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당장 8

월부터는 문을 닫게 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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